
서서기기 22000066년년((불불기기 22555500년년)) 66월월 77일일 수수요요일일((주주간간)) 제제 558811 호호 99buddhanews.com/category/10world.asp 十十方方世世界界

5월 31일, 음력 5월 5일 단오날이다. 단오날 법보종

찰해인사(주지현응)는이른새벽부터분주하다. 

매년 단오날 해인사 강원스님들은 축구대회를 통해

화합을 도모하고, 신도들은 가야산 중봉 마애불에서

사시 공양을 올린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전통의

례중 하나는 해인사 남쪽에 솟아 있는 매화산(埋火山)

정상남산제일봉에소금단지를묻는일이다. 

해인사의 성보를 화재와 각종 천재지변으로부터 보

호하기 위해 선원스님을 중심으로 이어져 온 이 행사

는산내암자의스님들까지모두동참하는연중행사다. 

새벽 6시 30분, 행사는 대적광전 앞에서부터 시작됐

다. 매화산 정상에 소금단지를 묻기 전에 먼저 경내에

소금을 묻는 의식을 진행한다. 사중 소임자 스님과 종

무소 직원들은 모두 나와 부처님 전에 삼귀의를 올리

고 반야심경을 봉독한 후 대적광전 앞 축대에 만들어

진지름10cm정도의구멍에소금을넣었다. 

총무국장 혜근 스님이 먼저 소금 한바가지를 넣고,

기획국장 만우 스님과 교무국장 포교국장 스님이 차례

로 소금을 넣었다. 삼보를 외호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화재를 비롯한 천재지변으로부터 해인사의 성보가 보

호되길 발원하는 의미를 담은 스님들의 손길이 엄숙하

다. 소금이 구멍에 가득차자 물을 부었다. 소금이 바로

녹기시작해소금물이됐다. 

“소금물은 바로 바닷물을 의미하지요. 바닷물로 해

인사 화재를 막으려는 선조들의 염원과 지혜가 담겨있

습니다.”혜근 스님은 소금을 넣고 물을 붓는 이유를

설명했다. 스님은“소금단지를 묻는 의식 때문인지는

몰라도 의식이 행해진 이후 화재가 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금 구멍은 해인사 경내 대적광전 앞에만 있는 것

이 아니다. 종무소 앞에 위치한 우화당 쪽에는 절구통

구멍만큼이나 큰 구덩이를 가진 돌덩이가 있다. 이것

도 소금 구멍이다. 스님들은 이곳에도 돌아가면서 소

금을가득채우고물을부었다. 

해인사에는 이런 소금구멍을 가진 큰 돌덩이가 산내

암자 곳곳에 산재해 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땅에 묻

히는 등 많이 사라지기도 했지만 여전히 경내 곳곳에

는소금구멍을가진많은돌덩이를볼수있다. 

스님과 종무직원들이 경내 곳곳의 소금구멍에 소금

을 묻는 동안 선원스님들은 매화산에 오를 차비를 한

다. 매화산 정상에 소금단지를 묻는 것은 선원스님들

의 몫이다. 오전 8시 선원장 선각 스님을 비롯한 선원

스님들이 가야산을 마주한 매화산 입구에 들어섰다.

약수암 원당암 등 산내암자 스님들도 동참해 100여명

이넘는스님들이매화산을오르기시작했다.  

“매화산을 묻을‘매(埋)’불‘화(火)’자 매화산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불의 산이라 불기운을 잠재우러 가

는 것이지요. 또, 많은 수행자가 양(陽)의 기운이 충만

할 때 산을 오르면서 땅을 밟아 불기운을 누른다는 의

미도 있습니다. 우리 수행자에게는 가만히 앉아 좌선

만하다가올라가니체력단련도되고좋습니다.”

선원장 선각 스님의 설명이다.  스님은“이렇게 모든

대중 스님들이 매화산에 올라 성보의 평안과 안전을

발원하는것은수행에도중요한일”이라고말했다. 

남산 제일봉의 고도는 해발 1,010m. ‘불기운을 묻는

다’는 의미 말고도 기암괴석들이 마치 매화꽃이 만개

한 것 같다 하여 매화산(梅花山)으로 불리고, 천 개의

불상이 능선을 뒤덮고 있는 모습과 같다하여 천불산

(千佛山)이라고도 불린다. 스님들의 산행은 1시간 남짓

이어졌다. 물이 흐르듯 구름이 흐르듯 매화산을 거슬

러 올라가는 스님들의 발걸음이 거침없다. 하늘이 가

까워오자 스님들은 주위를 살피며 자연과 교감을 나누

기도 하고 헉헉거리며 오르는 재가자에게 쑥떡과 앵두

를나눠주기도한다. 단오절에먹는절기음식들이다.  

오전 9시, 하늘과 맞닿은 남산제일봉에 올라 선 스님

들은 가야산을 향해 합장하고, 삼귀의를 올리며 온 마

음으로 발원했다. 사중이 무사하고, 평안하며, 성보가

화재나천재지변으로훼손되는일이없기를염원했다. 

선원장 선각 스님, 한주 동각 스님, 약수암 입승 지현

스님 등이 소금이 가득 채워진 직경 약 15cm정도 되는

소금단지에물을붓고뚜껑을덮은뒤중앙과동서남북

5개 방향에 정성스럽게 묻고 땅을 꼭꼭 밟았다. 그리고

소금 한 줌씩을 한지로 싼 꾸러미도 5개 방향의 바위사

이에끼워놓았다. 이것으로의식은모두끝났다. 

이날 해인사가 경내 곳곳과 남산 제일봉에 묻은 소

금은 양은 총 30kg. 3포대 양의 이 소금은 스님들의 정

진력과 성보를 외호하려는 원력을 머금고 매화산의 불

기운을잠재우며푸르게출렁거릴것이다. 

합천/글=배지선기자∙사진=고영배기자

매화산 잠재워라
양기운 가장 왕성한 단오날

불타오르는 산세 간직한

매화산 정상과 해인사 경내 곳곳

소금 묻고 성보 보호 발원

해인사 대적광전 앞에 소금을 묻고 물을

붓고있는모습.

소금단지를 묻고 지신밟기하듯 땅을 밟

는약수암입승지현스님.

해인사남쪽매화산정상남산제일봉에소금단지를묻기전의식을하고있다. 해인사선방스님, 약사암선방스님등5개산내사암100여명이모여5방(동서남북중앙)에소금단지를묻었다.

해인사 일주문을 30m쯤 지나면 왼쪽에

위치한소금구멍바위.

■소금 언제부터 묻었을까?  

<가야산 해인사지>에는‘1695년부터 1871년

사이 무려 7차례나 불이 났다’는 기록이 있다.

해인사율원장무관스님은“이때장경판전까지

모두 잃을 뻔했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하던 중

해인사 대적광전을 마주보고 있는 매화산 남산

제일봉의 불타오르는 산세 때문에 화기가 절로

날아들어 화재가 잦다는 풍수설에 따라 대적광

전의 방향을 바꾸고, 매화산 남산제일봉에 소금

단지를묻게됐다”고설명했다. 

또, “단오인 음력 5월 5일에 의식을 거행하는

것은 홀수가 겹쳐 양기가 왕성하고 첫여름이 시

작되는절기이기때문”이라고밝혔다. 

스님은“순조 18년 1818년에 경상도 관찰사

며 추사 김정희의 부친인 김노경에 의해 해인사

가 오늘과 같은 가람배치를 갖게 됐다”며,

“1970년 대적광전 수리 때 발견된 가야산 해인

사 중건 상량문을 통해 이 사실이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상량문은 31세의 추사 김정희가 쓴

것으로 국보급 문화재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현재해인사박물관에보관돼있다.     

소금단지를 묻는 까닭은 소금이 바닷물을 상

징하기 때문이다. 소금은 바닷물의 성질을 나타

내는 대표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바닷물로 불을

끈다는의미다.

불자주나자1818년풍수설따라

대적광전방향바꾸고 묻기시작

해인사가 단오날 소금단지 묻는 까닭은?

매화산 정상에 소금단지를 묻는 해인사

선원장선각스님.

문문의의전전화화 :: 닥닥터터금금강강 ((0022))33221100--33117788,,99  wwwwww..ddkk2211..nneett ◆ 입금계좌: 농협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공휴일도상담합니다.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원원적적외외선선““침침””의의 효효능능//신신비비로로운운 은은행행석석 온온열열복복대대 원원적적외외선선““침침””의의 효효능능//가가격격은은 최최저저 효효능능은은 최최고고

오장 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은행석 온온열열복복대대는는 고고열열의의 원원적적외외
선선““침침””이 뱃속 깊숙이 침투 뜨겁게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는 신비한 제품으로 허리, 발바닥온열 지압, 어
깨결림, 무릎통증등 안전하고 편리한 다용도의 은행석 온열
복대는 꾸준히 사용하시면 건강도 지키며 암암과 질질병병등을 예
방하고 장수합니다.

식식약약청청 의의료료기기기기 인인증증 은은행행석석 온온열열복복대대의의 효효능능

※※ 오오랫랫동동안안 참참선선기기도도 하하시시는는 분분 ※※ 허허약약한한 氣氣회회복복
※※ 생생리리통통 허허리리통통증증 완완화화 ※※ 아아랫랫배배가가 냉냉하하신신 분분
※※ 하하복복부부 지지방방분분해해 효효과과로로 다다이이어어트트에에 최최고고

((특특히히 여여성성에에게게 필필수수적적입입니니다다..)) 
※※ 산산후후조조리리,, 수수술술후후 요요양양중중인인 분분에에게게 적적극극권권장장
※※ 의의자자에에 앉앉아아 장장시시간간 업업무무를를 보보거거나나 공공부부하하는는 수수험험생생의의 디디스스크크 허허리리교교정정

암암을을 예예방방하하는는 WWBBHH 치치료료법법을을 응응용용한한 온온열열복복대대

미국, 독일, 일본등에서 처음 시도되었던 FIRWBH(원적외선 전신온열)
이 최근 한국 암재활 센터에서도 소개되고 있다. 환자의 전신을 42℃까
지 가온시켜 1시간동안 유지하는 과정중에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여
치료하기도 하며 약물요법과 병합으로 암치료 효과를 높여주는 치료방
법이다.

은행석 온열복대는 80℃의 고열이 발산 원적외선이 뱃속 깊숙히
침투하여 췌장까지 42℃의 열을 가온시는 의료기입니다.

“암은 열에 약하고”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생명의 빛

건강의 氣氣

건강에도 최고!

선물로도 최고!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북한3대 특산품의 금강약돌이 주
성분인 최고의 기능성 건강 치료기 은행석 온열복대는 34개
의 금강약돌 볼이 70~80℃이상의 고열이 발생 화상 없이 뱃
속 깊숙이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침투하여 원적외선“침”을 맞
는 효능으로 쑥뜸보다 간편하며 효과적인 복대방식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복대하고 편안하게 않거나 누워만
있어도 장속의 노폐물 배출. 하복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
위염, 장염, 변비, 생리통, 냉대하등을 자연 치유력 하며 당뇨
및 성기능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우수한 의료기기 입니다.

식식약약청청 의의료료용용구구 개개인인용용 온온열열기기 :: AA8833006600호호
식식약약청청 의의료료용용전전자자기기발발생생기기 :: AA8855002200호호

전전기기용용품품 안안전전 인인증증서서 :: HHHH0077223366--55000044AA호호

●● 삼삼성성화화재재 배배상상보보험험가가입입
●● 특특허허청청 실실용용실실안안출출원원
●● 전전자자파파 장장애애실실험험필필 가가격격 224455..000000원원

은행석 온열복대열침의
효 능

삼성화재

날씨가 더울수록 배(오장육부)는 차가워 집니다

문의 ) 053-427-5114 www.dgbbs.co.kr    

대대구구 FM   94.5MHz
안안동동 FM   97.7MHz   
포포항항 FM 105.5MHz


